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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라는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통해 크게 

발전했다. 코이카는 이러한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된 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접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코이카는 2010년부터 3년동안 에티오피아 아르시 마을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농촌지역주민의 의식개혁과 소득증대를 통한 빈곤감소이다. 이 점은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은 가난한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낙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운동이다. 

이 전에는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마을은 30%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골길을 정비함으로써 이는 농가소득 증가라는 눈부신 성과를 가져왔다.  8년 사이에 

농촌소득이 6배 이상 증가하며 도시 노동자의 소득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에티오피아의 토지 경작률은 81.1%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성이 낮다. 주된 요인으로는 

관개시설 부족, 낮은 기술 

수준이다. 따라서 코이카는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열악한 

지역을 선발하여 영농교육을 



통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축산개량, 영농개선, 주거환경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이루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주민들이 스스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아르시의 새마을운동 또한 주민참여형으로 이뤄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렇다면 ‘아르시 농촌개발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불릴 수 있을까? 

창문의 부착, 공동 축사 울타리 설치, 마을 진입로 개선에 직접 주민이 참여했다. 그 

예로 불차나-갈로마을 도로개선이 있다. 갈로마을은 차량의 진입과 통행이 어렵고 작은 

오솔길 형태의 길만 있었다. 축사건축과 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수송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도로개선이 불가피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협동정신이 투영된 마을주민들의 

공동작업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8일간 430명의 갈로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4km의 

도로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소농의 자립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을, 공동체라는 

의식 개선에도 또한 영향을 주었다. 

 

이때까지의 개발원조는 

봉사자들이 지원해주고 

돌아오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국형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단순히 경제적인 원조만 

하는 공여국들과는 다르게 농촌의 낙후한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성장을 돕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한 점에서 주목할 만 

사업이다. 코이카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와 봉사자를 파견하여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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